
 우리 사회의 화살촉, 

 가로세로연구소의 영구 퇴출을 촉구한다

  유튜브 채널 '가로세로연구소'가 또다시 악마같은 악행을 저질렀다.   
  가세연은 그제(28일)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성상납 의
혹을 주장하며 뜬금없이 MBC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고 사진까지 공개했다. 가세연이 주
장한 이준석 대표와 해당 기자와의 관계는 명백한 거짓이지만,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
도 없이 단지 주목을 끌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. 
 

  가세연의 이런 행태는 심각하게 반인권적이고 명백하게 불법이다. 자신들의 돈벌이와 
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고 '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'을 했고 한 사람의 '인격권'과 '초
상권', '성명권'도 현격하게 침해했다.

  드라마 '지옥'의 화살촉을 떠올리게 하는 가세연의 이같은 악행은 지난 수년 간 되풀이 
되어왔다. 최근 '조동연 논란'만 보더라도 가세연은 단지 흥미를 위해 어린 자녀의 이름
과 생년월일, 사진까지 공개하며 미성년자의 인권까지 끔찍하게 유린했다.

  가세연이 수많은 비판에도 이런 반사회적 행태를 이어가는 건 명백하게 슈퍼챗과 후원
금으로 벌어들이는 '돈' 때문이다. 단지 주목을 끌려고 불필요한 과장과 날조를 서슴지 
않고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하는데도 사회적 제재가 부
족해 범죄행위로 수익을 얻었고, 유사한 행동이 확산되는 등 우리 사회에 이루 말할 수 
없는 해악을 끼치고 있다.

  우리는 가세연에 경고한다. 더 이상의 인권침해와 반사회적 행태를 멈춰라. 전국언론노
동조합 MBC본부 성평등위원회는 가세연의 허위 비방 사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
치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힌다. 

 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유튜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. 사회에 
큰 해악을 끼치고 피해자가 잇따르는데도, 플랫폼 기업으로서 수익만 추구하고 사회적 
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을 이대로 두고보지 않겠다. 가세연을 퇴출시켜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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